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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가 권훈칠 15주기 추모전 <만다라로 오기까지>(8. 30~9. 8 
갤러리도올, 한벽원갤러리)가 열린다. / 선산 기자

<흑색만다라> 카드보드에 아크릴릭 85×170cm 2002

권훈칠 추모전에는 초기의 추상작품에서부터 <민화> 시리즈, 
말년의 <만다라> 시리즈, 그리고 수채화 파스텔 드로잉 등 70여 
점의 대표작이 전시된다. 권훈칠은 청년시절 국전 국무총리상과 
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화가였다. 
그러나 1990년대부터 세상살이와 거리들 두고 칩거에 가까운 
생활을 보내다,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. 생전에 그는 
자신의 이름을 내건 본격적인 개인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. 
그 아쉬움이 사후의 유작전으로 이어지고 있다. 2006년 
선화랑에서 첫 유작전이 열려 권훈칠 예술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
마당이 마련되었다. 2008년 고향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유작전 
<탈접점의 미학>이, 2009년에는 갤러리도올에서 작고 5주기 
추모 출판기념전을 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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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심문(Ã�)> 카드보드에 아크릴릭 40×40cm 2000

권훈칠의 작품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. 첫째, 
1970~90년대의 추상작품이다. 1970년대에는 긴장감 도는 
삼각형의 견고한 구축적 형태와 다양한 균열의 이미지가 한 
화면에 공존하는 작품을 발표했다.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, 
회화적인 것과 선적(linear)인 것, 인위와 우연이 공존하는 
화면이다. 이러한 대립적 조형 요소의 병치는 말년에까지 그의 
작품을 관통하고 있다. 1980년대에는 테레핀 오일을 묽게 탄 
물감을 캔버스에 흘리는 기법으로 전환했다. 화면 가득 물감을 
흘려 몽환적인 앵플라맹스의 풍경을 연출한다. 1990년대에는 
물감을 흘린 후 그 위에 다시 채색을 가미하거나 마스킹테이프를 
이용해 부분적으로 번짐 효과를 달리하는 등 화면 안에 다양한 
뉘앙스로 서로 다른 구성의 층위를 만들어 나갔다. 둘째, 
<민화> 시리즈다. 1980년대부터 불로초 고사리 연꽃 등을 
소재로 한 구상작품을 병행했다. 그는 고가구나 보자기 등에 
담긴 우리 전통의 미감에 눈길을 돌렸다. <민화> 시리즈를 
통해 정신세계로서의 빛과 색채에 대한 탐구를 지속했다. 셋째, 
<만다라> 연작이다. 권훈칠의 <만다라>는 전통 형식을 여지없이 
깨고 크고 작은 기하적 형태로 단순화한 것이다. 한지를 붙이고 
채색을 입힌 후 한지의 결 흔적을 얹힌 카드보드를 삼각형 
모양으로 자른 후 다시 조합하여 화면을 조성한다. ‘그리는’ 
작업이라기보다 화면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‘만드는’ 창작 
행위이다. 넷째, 빼어난 묘사력이 돋보이는 구상작품이다. 유채 
수채 파스텔 등으로 풍경 정물 인물을 남겼다. 풍경화는 햇빛을 
듬뿍 머금은 듯 화사한 색채와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구도가 
매력이다. 단순한 풍경의 ‘재현’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연속적인 
색채를 하나하나 ‘채집’하는 꼼꼼한 세필 묘사가 특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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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꽃> 카드보드에 아크릴릭 72×50cm 1993

권훈칠은 구상과 추상, 형상과 비형상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
자유로운 창작을 이어갔다. 그는 말한다. “내가 그리는 그 
무엇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알기 시작한 세상 또는 자연을 
보고 느끼고,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.” 
“그린다는 사실,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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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훈칠 / 1948년 경남 울주 태생. 미술특기생으로 경남고에 입학. 서울대 회화과와 

동대학원 졸업. 대학미전 문교부장관상, 국전 국무총리상, 문교부장관상 수상, 국전 

추천작가 역임. 국립현대미술관, 리움미술관, 국회사무처 등에 작품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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